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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의 혁신성과 광범위한 기술 응용분야는 독일의 경량 기술과 

솔루션 제공업체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시장이다. 세계적인 팬데믹 등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시장 구조에 큰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산업은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 (BMWK)는 한-독 간 비즈니스 협력 활성화의 

일환으로 “경량기술 분야 한-독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을 2년 간 

진행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양국 기업들의 비즈니스 협력에 도움을 

주고있으며, 동 프로그램은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 (BMWK)의 

후원으로 독일 컨설팅업체 SBS systems for business solutions가 

한독상공회의소 (KGCCI)와 공동으로 진행한다. 

지난 7월 첫 번째 한국 방문에 이어2022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독일 혁신 기술업체 7개로 구성된 "한-독 경량기술 비즈니스 사절단"이 

다시 한국을 방문한다. 이 번 방한기간 동안 사절단은 독일의 혁신적인 

경량 기술과 솔루션을 소개하고 한국 기업들과 구체적인 사업 협력을 

위해 한-독 기업 간 대화를 강화할 것이다. 

11월 28일(월) “한-독 경량기술 비즈니스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를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한한 독일 기업들과 한국 기업들 

간에 개별 미팅이 진행될 예정이다.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Lightweight Technologies - 경량 기술

독일 기업

CTC GmbH ............................................................................ 4

EJOT SE & Co. KG ............................................................... 6

Laubinger + Rickmann GmbH Co. KG ............................... 8

Mahr Metering Systems GmbH ......................................... 10

Mehler Texnologies GmbH ............................................... 12

Weber Fibertech GmbH  ..................................................... 14

ZwickRoell GmbH & Co. KG ............................................. 16



Lightweight Technologies - 경량 기술

친애하는 참가자 여러분,

한-독 경량기술 비즈니스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에 참가해 주신 한국 기업 및 기관 관계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 번 한국 방문은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가 독일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2012년에 시작한 시장진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경량기술 분야 한-독 비즈니스 개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시작된 이래로 10,00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시장에 접근하고, 기존 시장을 확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경량화 기술은 많은 첨단 산업에 적용되며 많은 재료와 생산 방법을 수반합니다. 이는 경량화가 경제적 가치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며 기술 발전을 견인하는 역할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 가능한 경량 건설은 기후 

변화 완화와 지속 가능성의 원동력 중 하나이며, 향후 몇 년간 가장 중요한 세계적인 도전 과제입니다. 

한국과 독일 양국은 게임 체인저로서 경량 건설의 잠재력을 인지하고 이 분야의 기술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량화는 자동차와 항공 산업에서부터 건설 분야와 의료 기술에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단지 경량 제품과 신소재를 위한 판매 시장이 아니라 산업 

협력의 폭넓은 기회의 장입니다. 부품과 기계, 신소재와 제조 기술 마케팅 그리고 공동 연구 및 개발 프로젝트를 

포함한 경량화와 관련된 모든 분야를 걸쳐 양국 간 사업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뛰어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공통 목표입니다. 

이번 세미나 및 네트워킹 행사와 기업 간 개별 미팅을 통해 양국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고 사업적으로도 큰 

성과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베르너 로샤이더

실장 - 건설업, 경량건설/신소재, 자원효율

독일연방경제기후보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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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상공회의소는 1981년 설립된 이래 한국과 독일 기업의 검증된 파트너이자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한국과 독일 간 경제 관계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고 있다.

약 500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독상공회의소는 한국에서 두 번째로 큰 외국 상공회의소이다.

자회사인 한독상공회의소디이인터네셔널을 비롯한 한독상공회의소는 특히 독일 기술과 제품을 한국 시장에 구축하는 것은 물론, 한국과 독일 기업 

및 기관들 간의 협력에도 적극적이다. 한국과 독일의 협력과 관련하여 한국과 독일 기업 및 기관들이 가장 먼저 연락하는 창구이다.

한독상공회의소

SBS systems for business solu�ons 

SBS systems for business solutions는 1999년에 설립된 민간 컨설팅 회사로 국제 프로젝트의 기획, 개발 및 실행 분야에서 20년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또한 워크숍, 이벤트 및 개별적으로 주선된 B2B 미팅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시장 진입을 위한 개별 전략과 독일어권 및 이탈리아 시장을 위한 

국제팀의 코디네이션을 지원한다.

2006년부터 SBS는 독일 여러 부처와 다른 외국 정부 기관을 대표하여 해외 대표단 방문에서부터 대형 가상 회의까지 수백 개의 국제화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SBS는 이탈리아 경제개발부로부터 “임시 수출매니저”라는 칭호를 받았다. 베를린과 로마에 거점을 두고 다국적 배경을 가진 

프로젝트 매니저들로 구성된 고도로 숙련된 팀은 문화 차이라는 주제에 민감하기 때문에 어려운 문화 이슈에 접근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실제로 SBS는 

이문화적 사고를 적용하고, 고객에게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 이문화적 경계를 뛰어넘는 맞춤형 솔루션을 설계한다. 강력한 파트너 네트워크와 1,000

명 이상의 독일 및 해외 고객 덕분에 SBS는 전 세계적으로 최근 부상하고 주목받는 시장에서 성공적인 시장 진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4





6









10





12





14





16





협력 파트너



www.ixpos.de/markterschliessung

www.bmwk.de

www.sbsbusiness.eu

www.germantech.org


